
베네주엘라, 석유 “인심쓰기” 재연
우루과이에 석유 1000만배럴 제공 약속 … 남미공동시장 영향력 확대

베네주엘라가 석유를 앞세워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회원국들과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

5월8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도데상파울루에 따르면, 5월7일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를 방문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주엘라 대통령은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을 만나 앞으로 1년 동안 석유 1080만배럴

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석유 제공조건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쿠바 등에 실시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저가로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두로 대통령은 우루과이에 이어 아르헨티나 5월8일, 브라질은 5월9일 잇따라 방문한다.

남미 방문은 4월19일 취임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두로 대통령은 6월28일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개최되는 메르코수르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

혔으며, 베네주엘라는 정상회의에서 메르코수르의 6개월 단위 순번의장국을 맡을 예정이다.

베네주엘라는 2012년 말 메르코수르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1991년 출범한 메르코수르가 새로운 정회

원국을 받아들인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볼리비아와 에콰도르도 정회원국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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